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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장르에 걸맞게 판타지부터 우화, 옛이야기, 탐정, 마법, SF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이 들어왔
다. 하지만 5․18이란 소재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경직되고 획일화된 글이 많았기에 심사하는 시간
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5․18문학상은 5월의 기록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 성취를 요구한다
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당선작이 될 만한 글들은 ‘아빠와 나의 행복한 방’ ‘오빠의 하모니카’ ‘무지개에서 나온 하얀빛’ 
‘열두 살 삼촌’ ‘날아라, 에어조단’이었다. 다섯 편중에서 ‘열두 살 삼촌’ ‘날아라, 에어조단’ 두 편으로 압
축하여 고민을 했다.   
 ‘열두살의 삼촌’은 읽어버린 자전거를 찾는 과정을 그린 장편동화다. 이 글의 미덕은 단편 못지않게 이야
기를 이끌어가는 내내 긴장감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용의선상에 있는 
고물을 수거하는 할아버지는 못쓰게 된 물건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폐적 경향을 띤 삼촌도 
드디어 자전거를 타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5월 정신을 되살려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연
스러웠다. 
 그에 반해 ‘날아라, 에어조단’은 메이커 신발을 신고 싶어 하는 어린이를 그린 중편동화다. 탄탄한 문장과 
감정의 절제가 돋보인 작품으로 당선작으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었다. 그렇지만 제목처럼 메이커 
운동화를 신고 싶어 하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5월 문학상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 자신이 없어 뒤로 밀어 
둘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응모된 글을 읽는 내내 든 생각이었다. 5월 문학은 이제 그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는 글이 더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선작의 마지막 글귀처럼 5월의 현장은<사건종료>시키고 꿈과 희
망을 이야기함은 어떨까!


